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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남편이라는 존재]
남편이라는 존재

퇴근이 늦으면 궁금하고

옆에 있으면 답답하고

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

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고

말 걸면 귀찮고

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

누워 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

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

늦게 들어오면 열 받고

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

아주 이상하고 무척 미스터리한 존재.

[장수와 건강의 비결]
병원에서 의사가 90대 노인을 건강검진해보니 50대의 건

강을 유지하고 있었다. 이런 경우를 처음 보는 의사가 노인

에게 건강 비결을 물었다.

노인의 대답은 이랬다.

“나는 결혼 초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만약 내가 화를 낼 일

이 생기면 아내는 주방으로 피하고, 또 아내가 화를 낼 일이 

생기면 나는 우리 집 앞 공원을 한 바퀴씩 돌고 오기로 약속

을 했는데 90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날마다 공원으로 피할 

일이 생겨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나 봅니다.”

[유능한 일등 선장 사오정]
사오정은 매우 유능한 선장이었고 모든 선원들이 그를 아

주 좋아했다. 

그런데 선장은 아침에 자기 선실을 나설 때마다 금고에서 

종이쪽지를 하나 꺼내 읽어 본 다음 그것을 다시 금고에 넣

고는 하는 것이었다. 선원들은 누구나 그 종이쪽지에 무슨 

대단한 비밀이, 아니면 보물이, 아니면 혹시 스위스 은행 비

밀 계좌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은 아닌지 몹시 알고 싶어 했다.

그런데 어느 날 선장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고 장

례까지 치렀다. 그제야 선원들은 선장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

금고 속에 있는 문제의 그 종이쪽지를 발견했다. 거기에는 

이렇게 적혀 있었다.

‘우현은 오른쪽, 좌현은 왼쪽’

[돼지들의 파티]
농사를 짓고 있는 늙은 부부는 돼지를 여러 마리 키우고 

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러 나

갔다. 그런데 아침마다 그가 목격하게 되는 건 돼지들이 벌

이는 격렬한 짝짓기. 그걸 보면 노인도 흥분해서 집으로 돌

아가 할머니와 한판 벌이려고 하지만 집에 들어서기도 전에 

아랫도리는 그만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다. 그래서 하루는 

도끼를 들고 돼지우리로 향했다.“안 돼요. 돼지들을 죽이면 

어떡해요!”하며 할머니가 소리쳤다.

“돼지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오. 돼지우리를 집 가까이 옮

기려는 거요.”

[가문이 달라∼]
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다. 

아들 : 엄마! 사람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? 

엄마 : 사람은 하느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생겨난 거야. 

아들 : 아하! 그렇구나∼∼!

아들은 아빠에게 가서 다시 물어보았다.

아들 : 아빠! 사람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? 

아빠 : 그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야. 

아들 : 이상하네? 

아들은 이상해서 엄마에게 다시 가서 물어보았다. 

아들 : 아빠가 그러는데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

이 된 거라는데……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? 

엄마가 대답했다.“아담과 이브는 엄마 쪽 집안이고, 아빠 

쪽은 원숭이 집안이라 그래.”

[절약 비법]
김 과장이 지갑을 꺼내 들었다.

지갑 속에는 아내 사진이 꽂혀 있었다.

그걸 본 이 부장,“자네는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구먼. 지갑

에 아내 사진이 있는 걸 보니까.”

“사랑하죠. 이 부장님은 지갑에 사모님 사진 없으세요?”

“나도 있지. 하지만 난 아내 사진을 보면 혈압이 올라서 말

이야.”

“그런데 왜 사진을 갖고 다니세요?”

그러자 이 부장이 하는 말, 

“그래야 쓸데없이 지갑을 안 열게 되거든. 이게 내 절약 비

법이라네.”


